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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1. 강수진이 말하는 꿈  

나의 꿈은 매우 작았습니다. 사람들은 꿈이 ‘먼 미래에 거창한 무언가가 되는 것’ 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나의 꿈은 그저 ‘내가 좋아하는 발레를 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저 하루 하루 

꿈을 실현하며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삶에 계획은 필요하지만 꿈이 계획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꿈에 도전하는 용기를 내세요. 요즘 사람들은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다르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눈 앞에 장벽처럼 서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2. 강수진이 말하는 열정 

노력 자체에 가치를 두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연습벌레’, ‘독종’ 이라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하고 있다’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발레가 좋고, 하고 싶으니 하는 것 

뿐 입니다. 물론 연습 자체는 너무 힘듭니다. 울면서 연습한 적도 많죠. 하지만 그건 스스로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이 만족할 정도까지 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세요. 삶의 모토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앞선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대상은 바로 나 자신,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질투나 경쟁심, 불평은 

삶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3. 강수진이 말하는 삶의 자세 

모든 것은 반복과 예습이 필요합니다.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예습하고 반복하였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습하고 반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세요. 누구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꾸준히 실천했을 때만 재능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그 때의 

경험이 지금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재료가 된 것 같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일에 부딪혔을 때는  

누구나 힘들지만, 경험이 쌓이면 여유로워집니다.  

20, 30대에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 것도 모를 때였죠. 지금의 힘듦은 이후의 여유를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관문 앞에서 쉽게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이후의 삶이 더 힘들어 질 뿐입니다.  

 

“무조건 해보세요. 후회 없이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후회가 없고, 솔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시도해봐야 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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